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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

弘報室 : (02)
6050-3603~6

 * 이 자료는 6/30(火)자 朝刊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6/29(月) 11:00부터

※ 문의 : 고용노동정책팀 김인석 팀장(02-6050-3481), 임성훈 연구원(02-6050-3484)

商議 “청년실업사태, 학벌중시사회 · 근시안적 교육노동정책에 기인”

- 대학정원 늘린 20년전 정책의 부메랑, 2년전 임기응변식 정년연장 등이 원인 -

 - 향후 3년간... 매년 32만 대졸자 취업시장 진입(공급↑) + 베이비붐세대 은퇴지연(수요↓)

 - 연간 청년실업률 전망치 : 9.5%(’15) → 9.7%(’16) → 10.2%(’17) → 9.9%(’18) → 9.3%(‘19)

 - 정책과제 ▲산학간 미스매칭 정상화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현재의 청년실업사태는 경기불황이나 저성장 같은 경제문제라기보다는 학벌중시사

회 하의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지는 사회현상으로, 교육 •노동분

야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

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때문”이라며 “학벌중시사회의 대

학진학수요에 맞춰진 교육제도를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혁하고, 2년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조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자

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늘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어섰다. 반

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수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

난해에는 6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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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졸자 및 정년은퇴자수 추이(천명)

대졸자

(7년전 진학률)
년도

정년은퇴자

대기업 중소기업

294(74.4) 2013 14 139
301(76.5) 2014 15 148
308(77.0) 2015 16 168
319(77.8) 2016 4 175
317(75.4) 2017 4 38
322(72.5) 2018 9 40

- 2019 11 90
- 2020 12 110
- 2021 19 124
- 2022 18 187

* 대졸자수 : 교육통계연구센터, 고용정보원 자료 활용 추정
* 은퇴자수 : 통계청, 고용부 자료 활용 추정
              기간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정년연장영향 교차

“향후 3년간 대학졸업자는 더 늘고, 정년연장 겹쳐 취업문은 더 좁아질 전망”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최고치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2016년 31만9천명, 2017년 31만7천명, 2018년 32만2천명 등 매년 32만명씩 

사회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입후 사회진출까지 7년 = 평균재학기간 5.2년+군2년)  

  반면 취업문은 향후 3년간 크

게 좁아진다.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정년연장조치가 시행되면

서 올해 1만6천명인 대기업 은퇴

자는 2016년 4천명, 2017년 4천

명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

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천

명에서 2017년 3만8천명, 2018년 4

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해결 못하면 청년실업률 악화 불가피” ... 청년실업률 전망 9.5%(’15) → 9.7%(’16) → 10.2%(’17) → 9.9%(’18)

  대한상의는 올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할 것이며, 수

급불균형문제를 해결 못하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라면서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실업률 고공행진을 예상했다. 

  초고학력사회 문제에 정년연장조치가 겹쳤기 때문으로 신입직원 평균연봉의 3.1배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초임대비 30년 근속자 임금 배율)인 고임금 근로자의 은퇴가 

지연되는 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기교육 대신 조기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규제개혁+청년창업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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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청년실업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학진학목적의 조기교육 대신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규제개혁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초고학력현상 타파를 위한 조기진로지도를 요청했다. 대학 및 대학원 졸

업자는 매년 40만명 정도인데(대학 30만, 대학원 10만) 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는 매년 16만개(정부 1만8천, 공기업 2만2천, 30대 그룹 12만)에 불과해 이제는 

대학진학=좋은일자리 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준비가 

중학교, 초등학교로까지 역류하는 조기교육풍조 대신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기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실제로 스위스나 독일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일학습병행제 등의 도제식 직업학교제

도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60% 정도가 사회에 바로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

와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44%, 53%지만 청년(15~24세) 고용률은 

62%, 46%로 한국(대학진학률 71%, 청년15~29세 고용률 40%)보다 높다. 

국가명 주요 내용 성과

유럽 

<도제식 직업학교 제도(스위스, 독일 등)>

- 초중등 의무교육 마친 학생의 60% 이상 직업교육(350개 분야, 3년~3.5년)

- 과정별 최종시험 통과시 기능사(Geselle), 마이스터(Meister) 자격 부여(독일)

- 기존 근로자 초임급여의 20%(스위스) 30%(독일) 수준의 훈련수당 지급

스위스 청년실업률 

연평균 6.6%(’91~’13) 

* 같은기간 OECD 14%

독일의 청년실업률 

15.2%(’05)→ 7.9%(’13 )

<노동시장 구조개혁(독일, 하르츠개혁)>

- 창업기업에 한해 4년간 단기계약직 고용 허용

- 미니잡 창출, 파견기간 제한 폐지, 실업급여 기간 단축 등1

미국

<Startup America Initiative>

- 대학생 등 청년창업 교육 확대 

- 대기업(IBM·인텔 등)과 창업기업 매칭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미국 최근 3년간 1위

<주요국 청년고용정책>

  대한상의는 인문계와 이공계 대졸자간 수급괴리 해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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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에는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실업자라는 이른바 ‘인구론’이 회자되는 실정이

다. 실제로 이공계와 인문계 학생 비율은 5대5이나 주요기업은 8대2의 비율로 이공계

생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수요에 맞게 인문계생들에게 1년 정도 이공계 교육훈

련 프로그램을 받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상의는 임금피크제를 조기정착시켜 좁아진 취업시장 문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

했다. 대한상의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 1인의 인건비가 신입직원 3명의 인건비와 맞먹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고임근로자 은퇴지연은 신규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

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본처럼 우리도 세대간 상생을 위해 노사

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자체를 늘리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현재 미국은 주요대학의 대학생 창업비율

이 10%를 웃돌고 중국도 대학생 창업비율이 2.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에도 턱

없이 모자라는 0.0007%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청년들이 도전적 DNA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실패=노숙자’ 등식을 

깨뜨려야 한다”며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수혜자가 5%도 안된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 평가등급 BBB이상을 요구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

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에는 인재에 대한 미래사회의 

수요 대신 학벌중시풍토에 동조한 20년전의 근시안적 교육개혁, 초고학력세대 대신 고

령화세대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앞섰던 2년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복합

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학계, 기업과 근로

자 등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